
【국어학의 이혜 3>

훈민정음 

이현희 
서율대학쿄 국어국문학과 교수 

잘 알려져 있다시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두 가지 

가 었다. 하나는 책자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이요 다른 하나는 문자 이름 

으로서의 훈민정음이다. 이곳에서는 이 두 가지 훈민정음에 대하여 다 언급 

하기로 하되. 훈민정음에 대한 정보의 가장 큰 원천은 무엇보다도 책자 〈훈 

민정음〉 속에 들어 있으므로 〈훈민정음〉의 체재를 살펴가면서 언급해 나가 

기로한다. 

〈훈민정음〉은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에 간행되어 나왔다~ <세종실 

록〉 권 113의 28년 9월조 끝에서 “이 뺀~ <훈민정음〉이 이룩되었다(是月 렴11 

民正音成)，"라 하고 있을 뿔 아니라;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 끝부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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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正統)11년 9월 상한(上漸)이라 기록되어 있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 

다. 

이 〈훈민정음〉은 우리 나라에서 그 이전에 간행되어 나온 책자들과는 다 

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체로 오늘날의 마침표 내지 온점(.)에 해당하는 

구점(句點; 右團點)과， 쉽표 내지 반점(.)에 해당하는 두점(讀點; 中團點)

및 파음자(破音字)의 성조를 표시하는 권성(團聲)이 사용되어 있는 것이다. 

구두점과 권성이 다 사용된 〈성리대전(性理大全) )(1415년)의 체재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에도 그것들이 다 사용되었다~ <성리대전〉은 

세종 원년(1419년)에 명나라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가 우리 나라의 사 

신을 통해 보내 준 책지들이다. 세종은 이 〈성리대전〉을 기반으로 하여 새 

문자를 창제하고 예·악(禮樂)을 정비하는 등 문화 정책을 펼쳐 나갔을 뿐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책자의 체재도 그 문헌을 본떠 만들었다. 그만큼 세 

종이 〈성리대전〉을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훈민정음〉 외에 〈용비어 

천가(龍飛뼈天歌) )(1빼7년)도 구두점과 권성을 다 사용한 문헌이다. 이와 

같이 우리 냐라에서 처음 간행되어 나온 어떤 문헌에 구두점과 권성을 다 

사용한 일은 세종 당대의 문헌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훈민정음〉은 33장(張)짜리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나왔다. 그런 

데 이 목판본의 밑바탕이 되는 원고[板下]의 글씨를 쓴 사랍[板書者]이 세 

종의 셋째아들이었던， 당대의 명훨 안평대군(安平大君) 용(짧)이기 때문에. 

이 책자는 서예학의 측면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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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은 크게 보면 ‘예의(쟁慶)’와 ‘해례(解例)’의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예의는 세종이 만들었고， 해례는 정인지를 비롯한 8명의 신하들 

(정인지 • 최항 • 박팽년 • 신숙주 • 성삼문 • 강희안 • 이개 • 이선로)이 만 

들었다'. <세종실록〉 권 113의 28년 9월조에는 이미 앞의 제1장에서 인용한 

문장에 뒤이어 ‘細製日’이라 하고 나서 예의 부분(세종의 서문과， 훈민정음 

의 음가 및 운용법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어， 세종이 그것을 만들었음 

을 알 수 있다. 글자 크기를 달리 하여， 임금이 작성한 부분은 큰 글자료 신 

하들이 작성한 부분은 작은 글자로 새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의가 14 

행에 매행(每行)11자로 되고 해례가 16행에 매행 13자로 되었다(정인지의 

서문은 한 글자를 낮추어 적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변밀히 살펴보면， 

예의와 해례에 면수[張次]가 각각 따로 매겨져 있으며 판심제(版心題)가 

‘正흡’과 ‘正音解例로 달리 달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33장(張) 가운 

데 예의가 4장， 해례가 29장으로 되어 있는바， 예의가 4까지， 해례가 1부터 

29까지 장차를 따로 매기고 판심의 제목을 달리 새겨 놓은 것이다. 이런 관 

점에서 보면， 예의가 4a변에서 끝나고 나서 4b면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이 

유와， 해례가 시작할 때 1a면 맨 앞에 ‘訓民正音解例라는 내제명(內題名)을 

다시 갖추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체재상 예의와 해례가 독립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체재는， 달리 햄자면 본문과 해설을 짝지워 놓은 

체재라고 할 수 있다. <성리대전〉이 북송 및 남송 시절에 이룩된 성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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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들을 한 쩌에 모아 본문으로 하고 그 각각에 대한 주석을 명나라 영 

락제 당대의 학자들이 불인 체재로 되어 있듯이. <훈민정음〉도 세종이 쓴 예 

의를 큰 글씨의 본문으로 하고 신하들이 쓴 해례를 작은 글씨로 하여 그에 

대한 해설로 짝지워 놓은 체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문과 해설의 

체재는 〈용비어천가〉나 〈월인석보>. 그리고 많은 불경언해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본문과 해설 부분이 서로 독립된 체재로 

되어 있다는 점이 앞의 문헌들과는 또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훈민정음〉의 체재를， 더 세분하여 예의 • 해례 • 정인지서(鄭훌밟序) 

의 셋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즉 해례에서 정인지의 서문을 분 

리해 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3분 체째로 파악한 큰 이유는 〈세종실 

록〉에서 예의를 싣고 난 뒤에 이어서 ‘禮홈判書鄭홉밟序日’이라 하고 나서 

정인지의 서문을 따로 싣고 있어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독립된 부분인 것으 

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책자의 

체재상으로 볼 때나 내용상으로 볼 때， 정인지의 서문은 해례에 대한 서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 정인지의 서문은 해례의 용자례(用字例)에 

뒤이어 한 행의 비웅도 없이 계속될 뿐 아니라， 장차가 연속해서 매겨져 있 

고 판심제가 동일하게 ‘正훌解例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에 정인 

지의 서문을 실은 것은， 해례 전체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실을 수 없어 

부득이 해례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서문만을 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훈민정음〉의 체재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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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의 혜혜 

세종 서문 - 음가·운용법 5해와 1혜 - 정인지 서문 

이 가운데 예의 부분만이 15세기에 우리말로 번역[홉解]되어 나왔다". <월인 

석보(月印樓講)) 권 1.2의 맨 앞머리에 실려 있는 ‘世宗뼈製訓民正音’이 그 

것이다. 이것은 (1)의 예의에 중국음[漢훌]의 치두음과 정치음에 대한 내용 

을 추가허여 언해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훈민정음〉 예의본이니， 국 

역본이니， 언해본이니 하고 불러 왔다. 아마도 이 언해본은 〈석보상절(짧諸 

詳節)) 권 1이 발견되어 나오면 그 맨 앞머리에도 실려 있을 것으로 짐작된 

다~ <석보상절〉에 이마 치두음과 정치음 표기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천체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은 해례까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훈민정음〉 해혜본이니， 원본(原本)이니 하고 부르기도 하고 언해본이라는 

명청에 대비하여 한문본이라고 불러 오기도 한 것이다. 이 해혜본은 1940년 

에 경북 안동에서 발굴되어 나온 책자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었다. 발굴 

당시 첫 두 장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는데 그 후 기워 넣는 과정에서 상당한 

실수가 저질러졌다. 세종 서문의 마지막 글자 ‘耳’가 ‘롯’로 잘못 씌어지고， 

구두점과 권성이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많다. 

3 

‘예의(뼈慶)’라는 말은 정인지의 서문에 니·온다. “계해년(세종 25년. 1μ3 

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히 예와 뭇[뻐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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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이시고서 이름하시기를，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쫓갖多. 我嚴下創

制正音二十八字， 略j홉W뭘홍以示之， 名日힘11民正音.) " 하는 데에 들어 있다. 이 

한문의 인용문에서 구점은 ?로， 두점은 ;’로 바꾸어 제시하였고(이 표기 방 

법은 뒤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쫓찾多. 我’ 뒤를 다 비우고 ‘嚴下를 

다음 행에서 시작하는 존대절차(擾頭法 내지 호格의 방식)가 원문에 사용되 

어 있으나 여기서는 무시하고 제시하였다. 예의는 세종의 서문과， 훈민정음 

의 음가 및 운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의 서문에서는 새 문자를 만든 목적과 취지를 밝혔다. 이 서문은 54자 

로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글자수가 조절되었다고 파악되기도 한다. 

그 뒤를 이어， 초성자와 중성자의 음가를 밝혔다. 초성자는 아(牙) • 설 

(좀) . 순(홉) • 치(빼) • 후(嗤) 음의 순서로， 그 각각은 원칙적으로 전청(全 

淸) .차청(次淸) .불청불탁(不淸不漫) 자의 순서로 17자를 배열하되， 병서 

(拉書)를 할 수 있는 글자 뒤에 전탁자 6자(끼 江 배 자 μ‘ 홉 )의 내용을 추 

가하여 배열해 놓았다. 대표적으로 아음의 것만을 들자면， ‘ ï 牙音. 如君宇

初發聲 / 拉書. 如빼字f魔聲 / 구. 牙音. 如快字初發聲 / o. 牙音. 如業字初

짧聲’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서 /는 행 바꿈을 표시한다. 그리고 ‘拉홈 

는 ‘牙音’과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중성자는 ', -1 나T~ .Jl. ~π# ’ 

의 11자에 대한 음가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기본 세 글자에 대한 것만 들자 

면， ‘ 如홈字中聲 /-. 如郞字中聲 / 1. 如홉字中聲 식으로 되어 있다. 

새 문자가 만들어져 처음으로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자를 통하여 

그 음가를 제시하였다. 초성자는 ‘ ï(君)， 꺼(빼)， 구(快)， ò (業)， t:(斗)， 江

(훌)， E(홈). L(했)， 1:I (홉)， 배(步)， 쿄 (1훌)， c(鋼)， ^(郞)， 자(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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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A(成)， λ1..(째)， õ(抱)， 승(虛)， 협 (洪)， 0 (欲)， 2.(間)， ð (樓)’으로 

제시하였고， 중성자는 ‘ . (흉)， -(郞)， 1 (홉)， J_(洪)， H훨)， T(君)， ~ 

(業)， .lL(欲)， ~ (覆)， π(成)， ~ (整)’로 제시하였는데， 초성자와 중성자의 

음가를 제시하는 데에 같은 한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교묘하게 배려하였으 

나 잘 쓰이지 않는 글자들도 많이 사용되었음이 흥미롭다. 이 글자들은 해례 

에서도 계속 동원되면서 설명을 보충하는 예로서 사용된다. 적어도 종성자 

로 사용될 수 있는 ‘" Ò , C , L , 1:1, 0 , λ，2.’ 가운데， 우리 고유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 A , 2.’ 종성을 제외한 글자들이 종성에 사용될 수 있는 한 

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은 말할 필요도 없다. ‘，(郞)， Ò (洪)， c(혈)， L 

(君)， 1:1 (業)， o(置)’이 그것들인데 이 6자는 초성 • 중성의 음가 설명과 종 

성의 설명에 다 동원되는 셈이다. 

이 뒤를 이어 ‘終聲復用初聲’ 규정이 니온다. 이를 두고서 종성의 표기에 

대한 규정인 것으로 이해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앞의 초 

성 • 중성의 음가에 대한 규정에 뒤이어 종성에 대한 음가를 제시해야 하나 

따로 종성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가져다 사용함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 뒷 부분에는 새 문자의 운용법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더 제시되어 었 

다 

(2) 。運홈톨훌之下.U偏톨뺑홉. 初훌合用a뾰홈， 흙훌同. '-_LT.ll.τ， 附훨n 

"之下.1H 셔， 附홈於右'. fl훈必合而成훌. 화「톨$則去훌， 二則t홉， 

無則平聲. 入훌加點同而뻐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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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의 사용으로 볼 때 (2) 부분은 7개의 완결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전체가 끝날 때는 구점을 찍지 않기 때문에 ‘{몽急’ 뒤에는 구점이 찍혀 

있지 않다" (2)는 연서 규정(한 문장)， 병서 규정(한 문장)， 부서 규정(두 문 

장)， 성음 규정(한 문장)， 가점 규정(두 문장)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의본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면， 두 책 

자에 담겨 있는 내용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운용법에 대한 인식이 두 책자에 관여한 사랍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n얄f는 것이다. 

(3) 。 룰 連홈톨音之下창연 則훌톨뺑홉흉는니라 / 初활을 合用훌디면 則뾰홈흥 

라 終聲도 同흉니라 / '-J..T.lLπ란 附홈빼훌之下흉고 /lHH 란 附

함‘右융라 / 凡字 1 16'음而成훌한니 / 화n一點흉연 則去훌이오 / 二則

上홉이오 / 無則平활이오 / 入훌은 加點이 同而t몽急흉니라 

편의상 (3)에서는 그 언해문과 협주 • 한자음 • 성조표시를 제시하지 않았고 

/를 사용하여 예의본에서 행해진 의미단락 구분을 표시하였다" (2)와 (3)을 

연밀히 대조해 보면， 단순히 문장을 종결시켜 표현하느냐， 연결시켜 표현하 

느냐 하는 차이로만 보아 넘기기 어려운 곳이 없지 않다. 특히 ‘凡字.ø잠而 

成흡’이라는 성음 규정이 뒤의 가점 규정과 맺는 관계가 (2)와 (3)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성음 규정이 (2)에서는 독립적인 구절로 이해되어 가점 규 

정과는 별개의 내용인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3)에서는 그것을 전체로 

해서 가점하여 성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행하고 있다는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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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런데 해례본 자체도 예의와 해례에서 이 규정들을 약조썩 달리 인식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례본에서는 연서가 제자해에서， 중성의 병서가 중 

성해에서， 가점 방법(성조 표시)이 종성해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나， 이 

들 전체는 합자해에서 포팔적으로 다루어진다. 즉 해례에서는 이들 규정들 

이 합자법의 일환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의 

에서는 꺼序必옴而成훌’하는 성음 규정만이 합자법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 

해되어 었다. 병서 규정과 관련하여， 예의에서는 초성과 종성의 병서만 언급 

되나 해례에서는 중성의 병서가 추가되어 언급된다는 점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도 예의와 해례의 작성자가 달랐음을 햄는 것으로 이해된다. 

4 

해례는 제자해(制字解)，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 

解)， 합자혜(合字解)의 5해(解)와 용자례(用字例)의 1례(例) 및 정인지 서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해(解)’는 문자 그대로 “(어떤 원리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의 의미를 가지고 .예(例)’는 “보기”의 의미를 가진다. 글자 

를 만든 원리에 대한 해설(제자해) • 초성에 대한 해설(초성해) • 중성에 

대한 해설(중성해) • 종성에 대한 해셜(종성해)- 초성 • 중성 • 종성의 세 

글자를 합쳐 쓰는 방법에 대한 해셜(합자해)의 순서로 5해를 구성하고서， 

마지막으로 합자법에 의해 올바르게 구성된 단어에 대한 실례를 용자례에서 

들어 보인 것이다. 자못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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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끝난 뒤에는 ‘語日’(“비결에 이르기를")이라 하고서 운문(題文)으로 그 

해의 내용을 압축해 놓았다. 이 결(옮)만 암송하면 각 해의 내용을 일목요연 

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제 이들 각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 

게 살피기로 한다. 

제자해에는 대단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 

략다음과같다. 

@ 새 문7.}를 만든 대원리를 설명하였다. 성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이치를 

다하였다(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E..)고 하였다. 또한 정음 28자는 상형을 하 

여 만들었다고 천명하였다. 

@ 초성은 17자이다~ -, (아음) ， L(설음) ， o(순음)， ^(치음)， 0 (후음)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의 글자들은 

소리의 세기[鷹]에 따라 획을 가하여[加畵] 만들었으나，2.와 A 는 각각 혀 

와 이의 꼴을 본폈으되 몸이 달라 가획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초성 17자 

가 오행(五行) , 사시(四時)， 오음(표훌)， 사방(며方)과 맺는 관계를 설명하 

였다. 성음의 청탁으로써 초성자를 구분하였다. 전청(TC 님 ^^õ)， 차청 

(경 E표i승)， 전탁(끼江배~)， 불청불탁(ò LOO 2..lI.)의 23자가그것이 

다. L , n , 0 외에 〈과 b 가 제자(制字)의 시초[始]가 되는 근거를 들었으 

며， 전탁자 만드는 방법과 순경음자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 중성은 11자이다~ '-1 의 세 기본자가 천 ·지 • 인을 상형하여 만들 

어졌음을 말하였다. 초출자(初出字) 上 t T ~ 와 채출자(再出字)..lL~1f 

켜 의 음감이 어떠하며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음 

양 • 오행 및 생위(生位)와 성수(成훌)의 관점에서 중성자를 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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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과 중성을 대비하였다. 중성은 하늘의 용[天之用]이며 초성은 땅 

의 공[地之功]으로서 중성이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뒤에서 화답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초성 • 중성 • 종성이 합성한 글자에서의 상호간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 

였다. 초성은 하늘의 일[天之事]이고 종성은 땅의 일[地之事]인데 중성은 

사람의 일[A之事]로서 그 둘을 잇고 접한다고 파악하였다. 자운(字題)의 

요체는 중성에 있어 초성， 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고도 하였다. 

@ 종성으로 초성을 다시 쓰는 것[終聲之復用初聲]을 순환의 관점에서 설 

명하였다. 

초성해에서는 정음의 초성이 운서(題書)의 자모(字母)와 같다고 규정하 

였다. 아음(牙音) ‘君’자의 초성은 ‘「’인데， ‘「’가 ‘τ’과 더불어 ‘군’이 된다 

는 식으로 아음 ‘「 경 끼 b ’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 예시의 

과정에서 ‘快의 음을 ‘쾌’로， ‘빼’의 음을 ‘퓨’로 표시하여 〈통국정운〉식의 

‘ • 랭’， ‘ • 팽’， ‘폴 표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해례에서는 우리 고유 

어를 예로 들 때에는 ‘ • 옷(衣)’ ‘:실(絲)’처럼 성조 표시를 하였으나， 한자 

음의 경우에는 일체 성조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즉， ‘즉(郞)’， ‘엽(業)’， ‘볕 

(홉)’ 등의 한자음의 경우， 이들이 〈동국정운〉에서는 다 거성적인 입성인 것 

으로 처리되지만( • 즉. 업 • 밟). 해례에서는 전혀 성조 표시를 하지 않 

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이 초성해에 나오는 ‘快’의 한자음。1 ‘ • 혜’로 

표기되어 었다고 한 것은 영인 과정상 묻은 티끌올 성조 표시로 잘못 판독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례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예들이 

지만 .業과 ‘郞’ 등의 성조가 해혜에서 명성적인 입성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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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에 가서 거성적인 입성으로 달리 처리되었다고 언급해 온 점도 

수정되어야할것이다. 

중성해에서는 중성이란 자운(字題)의 가운데에 있어서 초성 • 종성과 합 

하여 음절을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두 글자 중성을 합용하는 방법을 

모음조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과 뉘 4 냄). 한 글자 중성에 ‘ l ’가 합한 글 

자 107"( 、1 -1 셔 H 꺼 ~J 피 R 버 쉬)와두글자중성에 ‘ l ’가합한글자 

4개(내 제 쾌 례)를 제시하면서， ‘ l ’가 모든 중성 글자에 다 어올릴 수 있는 

이유를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얄아서 입을 열기 편하기 때문이라는 조음적인 

측면에서 찾은 외에， ‘ l ’의 상형 대상인 사람[AJ이 만물을 옆에 능히 참찬 

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고 형이상학적으로 부연하였다. 

종성해에서는 종성이란 초성과 중성을 이어서 자운(字題)을 이루는 것이 

라 규정하였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명성 • 상성 • 거성 • 입성 등 성조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글자가 다 종 

성에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소리가 센[鷹] 전청 • 차청 • 전탁의 글자 

를 종성에 쓰면 마땅히 입성이 되고 소리가 세지 않은[不鷹] 불청불탁의 글 

자를 종성에 쓰면 마땅히 명성이나 상성， 또는 거성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δ L 00 2.8 ’의 6자가종성에 쓰이변 명성 ·상성 · 거성이 되고 그 외 

의 글자가 종성에 쓰이면 입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초성 글 

자가 다 종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러하 

지만， 실제로는 ‘ -，ÒCL 1:I O^ 2.’의 8자만으로 가히 족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빗꽂(짧花)’과 ‘영의갖(孤皮)’의 종성들은 다 ‘λ’자로 통용할 수 있 

으므로 단지 ‘λ’자로만 쓴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후대에 이른바 8종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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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알려지게 된 규정이다. 

@ ‘ 0 ’은 소리가 맑고 비었으니， 종성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중성으 

로 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훈민정음〉에서는 이 규정이 ‘ • 뒤(쫓)’， 

‘ :외(山)’， ‘노로(짧)’와 같은 고유어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한자음에도 적 

용되었다. 즉 〈훈민정음〉에서는 ‘쾌(快)’처럼 ‘ o ’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것 

이다. 이 점은 뒤의 〈동국정운〉에서 ‘ • 팽’로 처리된 점과 차이난다 이와 같 

이 한자음에도 ‘ 。’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일은 〈월인천강지곡〉과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훈민정음〉에서는 

‘퓨(빼)’에서처럼 '16 ’ 종성도 사용하지 않았다. 

@ 오음(五홉)의 완급(援急)이 각각 저절로 상대가 된다 하교 완과 급의 

상대를 6 -，(아음) . L-C(설음). 0-님(순음). lI. -A(치음). 0 -δ(후음) 

식으로짝지워 놓았다. 

@ 반설음 ‘E ’ 종성은 우리뱀나 사용되지 한자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입성의 ‘聲자는 그 종성으로 마땅히 ‘c’을 써야 한 

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점도 〈동국정운〉에서 ‘5를 E에 보충함으로써 

속음(현실음)으로 인해 올바른 음으로 돌。까게 된다(以影補來 뻐했룸표)’ 

는 식으로 처리한 것(즉， ‘ g ’ 종성의 사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합자해에서는 초성 • 중성 • 종성의 세 소리가 합쳐 글자를 이루는[成字] 

방법을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당겨 있다. 

@ 초성 • 중성 • 종성을 쓰는 위치를 설명하였다. 

@ 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고 설명하였다 초성 • 중성 • 종성이 

다 병서될 수 있다 초성 2자 .3자 합용병서의 예[ • 짜(地). 싹(隻) : . 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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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와 초성 각자병서의 예[ . 빼(引). 괴 • 얘(A愛我). 쏘 · 다{射之)) ]. 중 

성 2자 .3자 합용병서의 예[ • 과(賴) ; • 혜(姐) ], 종성 2자 .3자 합용병서 

의 예[흙(土)， . 났(훨) ; 뚫 • 빼(西時)]를 제시하였다 특히 초성 각자병서의 

예들은 각각 ‘ • 혀(폼)’， ‘괴 • 여(￥鍵시’， ‘소 • 대覆뺑)’의 예들과 대비되어 

있는데， 현대언어학에서 음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대립쌍(띠nirnal 맹ir)을 

제시효}는 방법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 한자와 우리말을 섞어 쓸 때 한자음에 따라 중성(예컨대， ‘ l ’)이나 종 

성(예컨대， ‘λ’)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예: 孔子 l 홈〈 사름). 이미 

국한문혼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말의 명성 • 상성 • 거성 • 입성 표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가함으 

로써 행해졌다. 평성의 무점(無點)도 점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자 

어의 입성은 거성적인 것밖에 없으나， 우리말의 입성은 명성적인 것， 상성척 

인 것， 거성적인 것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관찰하였다. 또한 각 성조의 

성격을 사시(四時)와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 초성의 ‘δ’는 ‘。’와 서로 비슷하니 우리말에서는 통용할 수 있다고 하 

였다. 한자음 초성에는 ‘5’와 '0’를 다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우리말 초성에 

는 ‘ o’만 사용하였다. 

@ 반설음 ‘E’에도 가벼운 음과 무거운 음의 두 종류가 있음을 관찰하였 

다. 중앙어[國語]에서는 가벼운 소리와 무거운 소리를 구분하지 않으나， 그 

둘이 다 소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순경음의 예에 따라 ‘。’를 '2,’ 아래 

에 이어 쓰면 반설경음(半줌輕홉) ‘릉’이 되는데， 혀를 윗잇몸에 살짝 대는 

소리라고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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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와 ‘-’가 ‘ 1 ’에서 일어나는 소리(즉， 이중모음 ‘ 1 ’와 ‘」’)는 중앙어 

[國語]에는 쓰이지 않으나 아이들의 말이나 지방말에서 간혹 들을 수 있다 

는 관찰을 행하였다. 아마도 이 지방말은 제주도 방언이었을 것이다. 

용자례에서는 해당 글자가 들어 있는 당대의 단어들을 예로 제시하였다. 

초성(，견 0 ， CEL, 1:I표 oll ， Ã;:;:λ， 승。，2.，6.)의 예로 347R (l7X2 

개) , 중성( '-l .L ~T~ .lL hd)의 예로 44개 (llX4개)， 종성(，6 CL 

님 OA 2.)의 예로 16개 (8x2개)의 단어 도합 94개의 단어가 예로 제시되었 

다. 초성의 경우 후음에서 ‘δ’의 예가 빠지고 대선 순음에 ‘영 ’의 예가 추가 

되었다. 또한 우리말 단어를 제시하면서 뭇풀이를 한문 주석문의 체재를 본 

떠 ‘初聲" 如:감寫빼， 굴屬盧’， ‘中聲 , 如 • 특篇願. 풋짧l、호 특리寫 

橋t .7래篇澈’， ‘終聲" 如닥鳥橫， 독罵養. 식으로 행한 점이 흥미롭다. 이 

것은 현대식으로 하면， “초성의 「는 ‘:감(빼)’， ‘ • 훌(흩)’의 예와 같다끼 

“中聲의 · 는 • 특(願)’， ‘ • 풋(小豆)’， ‘특리(橋)， ’ .7래(澈)’의 예와 같 

다: “終聲의 「는 ‘닥(格)’， ‘독(寶)’의 예와 같다 .. 처럼 표현될 수 있다. 

정인지의 서문은 해례에 대한 서문의 성격을 띤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언어관인 풍토셜(風土說)에 입각하여 풍토에 따라 말과 소리가 다름을 지적 

하고 우리 나라에서 한자를 빌려 썼으나 우리 문자가 아니므로 우리말에 맞 

지 않으며 신라 설총이 비로소 만들었다는 이두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라서 

한자 못지 않게 불편하여 훈민정음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 

였다. 훈민정음이 계해년(1443년) 겨울에 세종에 의해 창제되었음을 언급하 

고 그 성격을 설명하되， “팔을 본뜨니 글자가 옛적의 전자와 비슷해지고， 소 

리를 따르니 음이 일곱 가락에 어울리게 되었다. 하늘 • 땅 • 사랍이라는 삼 



252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CJ1년 겨울) 

극의 뭇과 음 • 양이라는 이기의 묘함이 다 포괄되지 않음이 없다'. (象形而字

做古簽， 因聲而훌싹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고 하였다. 또한 28 

자가 아주 교묘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는 깨우칠 수 있다고 하였다. 

훈민정음을 가지고서는" CD 한문을 풀이하여 뭇을 쉽게 알 수 있고，@ 송사 

(꿇事)를 들어 그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자운(字題)의 경우 청탁을 잘 구 

분할 수 있고 .. @ 악가(樂歌)의 경우 융려를 극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등의 

우수성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고 자랑하였다. 훈민 

정음 해례 편찬에 참여한 학^l는 정인지 외 7명(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 

문， 강회안， 이개， 이선로)임을 밝히고 해례 편찬의 목적이 훈민정음에 대해 

해석을 자세히 가하여 모든 사랍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게 함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5 

이상과 같이 주마간산격으로 훈민정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훈민정음에 

대하여는 문자건 책자건 간에 언급될 만한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l:Il를 최대한 수렴하여 가급적 쉽 

게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골격을 소묘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 듯한 

느낌이 든다. 책자 〈훈민정음〉의 체재를 따라 가며 이모저모 언급하려고 하 

였지만， 매우 제한된 지면만이 허락되어 있어 해례에 대한 설명이 극히 소략 

하게 이루어져 아쉽다. 

훈민정음에 대한 논의는 맨 먼저 책자 〈훈민정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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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체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세종이 작성한 예의 

와 신하들이 작성한 해례 사이에 체재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임금 것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신하 것은 작게 하는 식으로 글자 크기를 조정하였 

기 때문에 행수(行數)와 글자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서뿐 아니라， 그 

두 부분에 장차가 따로 매겨져 있으며 판심제가 달리 달려 있다는 사실에서 

도확인할수있다 

예의와 해례의 장차가 따로 매겨져 있으며 판심제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 

한 이러한 언급은 〈훈민정음〉의 영인본들을 통해서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 

다. 한두 영인본을 제외하고는 대개 판심 부분이 보이지 않게 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훈민정음〉 

의 정본(定本)이 하루 왈리 냐올 수 있기를 고대해 마지 않는다. 


